
Propylene, CPC 트러블로 초강세
FOB Korea 640- 660달러로 25달러 상승 … 750달러 거래 루머도

Propylene 가격은 2월14일 FOB Korea 톤당 640-660달러로 25달러 급등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타이완의 CPC가 예기치 않게 No.4 크래커의 보수

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급타이트에 따라 초강세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나프타 가격은 1월13일 C&F Japan 톤당 347.75달러로 유사이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이완의 CPC

는 프로판 설비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3월12일부터 45일간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CPC는 보수기간 동안 프로필렌 생산량을 약 20% 감축할 방침인데, 3월 AN(Acrylonitrile) 제조용 1500톤

가격으로 CFR 톤당 67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이완의 PP 생산기업들도 CFR 650달러에 구매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한국에서는 3월초 거매물량 1500톤 가격으로 FOB 640달러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3월 하순 거매

물량 1500톤을 FOB 700달러 및 750달러에 판매했다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반면, 중국 수요기업은 2월 거래

물량 1500톤을 CFR 톤당 65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미국산 프로필렌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기업들이 CFR SE Asia 톤당 710달러를 요구

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의 PP 생산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2월16일 PP 생산을 중단한 반면, Shell Malaysia는 Port

Dickson 소재 PP 플랜트를 2월11-12일경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2월14일 CIF NWE 톤당 Polymer 그레이드가 540-565유로, Chemical 그레이

드도 540-565유로를 나타내 2.5유로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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